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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한은 금계, 은계와 더불어 꿩류의 3명조중의 하나로 불리우는 대형 조류로서 비교적 사람을 잘 따르고 사육과 번식이 쉬운 편에 속해 한국가금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기르고 싶은 관상조류로 인기를 얻은바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육되고 있다. 

1. 원산지와 용도 
  백한의 원산지는 중국 남부 고산지대로 인간이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용도는 깃털을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이나 집안공터에 금사(사육장)를 짓고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다. 

2. 사육과 번식 

	 
	 
	가. 형태와 습성 
  백한의 수컷은 암컷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름다운데 얼굴이 분홍색으로 길며, 자주색을 띤 검정색의 멋있는 볏을 지니고 있다. 몸의 윗부분은 흰색이지만 흰색 사이로 검은 얼룩무늬(V형)가 있으며 배(복부)는 자색을 띤 검정색 계통으로 윗부분과는 대조적이다. 꼬리는 백색이며, 바깥깃은 검고 불규칙한 백색과 엷은 갈색의 옆선이 있다. 암컷은 올리브색계통으로 얼굴과 발은 분홍색이며, 볏은 흑갈색이다. 
  암수중 수컷은 번식기에 더욱 성질이 사나우며 암컷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등 공격적이므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나 암컷은 번식기에 매우 온순하여 수컷의 공격(번식행동)에 시달려 죽는 경우도 있으므로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나. 번식과 산란 
  다른 꿩이나 조류와 비슷하며 산란시기는 3~6월 사이로 25~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을 먹는 버릇이 심한 편이므로 산란때마다 알을 꺼내주는 것이 좋다. 암수의 교배비율은 2 : 1정도가 적합하나 3 : 1도 가능하다고 한다. 백한은보통 생후 3년째 들어서야 첫알을 낳으나 때로는 일찍 산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성숙한 유정란을 생산하기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산란기가 가까워오면 식욕이 왕성하고 괴성(구구구 소리)을 지르는 등 평소와는 행동이 다르다. 번식기의 사료는 암컷의 경우 다른 꿩과의 조류와 비슷하게 급여해 주되 번데기가루, 붕어, 어분 등 단백질 사료에 대한 추가급여가 필요하다. 
  수컷의 경우는 별도의 발정사료(영양사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며느리발톱을 제거하고 윗부리를 짧게 깎아주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컷의 공격적인 번식행동으로 부터 암컷과 관리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산란한 알은 대부분이 유정란이나 털갈이시 무정란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다. 부화와 육추 
  부화와 육추는 비교적 쉬운편이나 인공부화기를 이용하여 부화할 경우는 온도(38.6~39.5℃), 습도(75% 내외), 알굴리기 등에 주의를 하고 매 부화시마다 문제점을 기록하여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저온시는 곤달걀의 발생이 많고 고온시는 기형이 많다. 부화일수는 25일 내외로 알려져 있으나 부화율과 관련되는 준비조건은 종란(부화용 알)의 보관이며, 보관장소는 신선한 지하실이나 보관상자를 이용하여 되도록 짧은 기간 보관할수록 좋다. 육추는 금계사육기술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다른 관상조류 보다 식물성사료를 잘 섭취하며 사육이 쉬운 것으로 평이 나있다. 그러나, 영양소 요구량은 금계보다 높게 잡아야 하며, 활동량이 왕성하므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사료 
  주로 양계용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농가 자가배합시는 수수, 밀, 카나리아시드, 옥수수 등을 배합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물 공급에도 신경을 써 독성이 없는 청채나 패분 등을 수시로 급여해 주는 것이 좋다. 부화된지 얼마 안되는 어린 백한의 경우에는 건조시킨 계란노른자와 어린 곤충(구더기)을 급여하다 초생추사료, 병아리사료 등 소화가 쉽고 흡수가 잘되는 사료를 순차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질병 
  일반적으로 대형조류 사육시는 닭과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뉴캣슬병(ND)인 경우 식욕감퇴, 졸음, 녹색똥 배설 등이 주요증상이고, 환절기에 발생빈도가 높은 전염성 후두염(ILT)의 경우에는 환기불량이 주원인이며, 전염성 기관지염(IB)은 식욕저하, 입으로 호흡, 산란저하 등이 주요증상으로서 공기접촉으로 전파가 가능하므로 소독과 환기가 중요하다. 
  그밖에 대장균증, 만성호흡기병(CRD), 콕시듐 등 양계관련 질병들이 있으나 예방접종과 철저한 소독 및 사육장의 출입통제 등만 잘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만약 질병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의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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